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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C, 광학필름 공장 증설 “암초”
수원공장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 반발 거세 … 본사 이전도 불투명

SKC의 광학필름 수원공장 증설 및 본사 이전 문제가 암초에 부딪혔다.

SK스카이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수원시가 SKC와 본사 이전 및 화학공장 증설계획을 골자로 하는 양

해각서를 체결하자 화학공장이 아파트 옆에 들어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.

SK스카이뷰는 옛 SK케미칼 공장부지에 건설중인 3500가구의 아파트단지로 SKC 공장과 바로 붙어 있으며,

2013년 5월 입주 예정이다.

분양과정에서 SK측은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처럼 광고했으나 수원시가 수수방관하면서 계약자들이

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.

한 입주예정자는 “주민들의 생활권 침해와 재산권 하락을 방조한 책임을 수원시가 져야 한다”고 비난했다.

또 다른 입주예정자는 “지금도 화학공장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소음과 매케한 악취가 연일 방출되고 있다”며

“공장 증설이 확정된 이상 아파트 추가 분양도 어려워 입주예정자들이 앞으로 재산권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”

고 우려했다.

인근에 건설중인 현대 힐스테이트, STX 칸 등 6000여가구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비난 대열에 가세해 논

란이 일고 있다.

SKC는 수원공장에 첨단연구소 증축, 광학필름 라인 증설, 서울 서초동 본사 수원이전을 골자로 하는 양해

각서(MOU)를 수원시와 1월 체결한 바 있다.

이에 따라 2011년 상반기 중으로 광학필름 생산라인을 증설하고, 2014년까지 지상 5층 규모의 연구소를 지

상 12층으로 증축한 후 서울 서초동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.

수원시 관계자는 “2010년 6월 입주자 모집 승인 때 인근 공장으로 인해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

내용을 분양홍보물에 삽입하도록 했고 추후 공장이전 계획이 없음을 알렸다”며 “SKC와의 협약체결은 세수 증

대와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것”이라고 해명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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